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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 수요집회 개최 

주 관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구금 탈북민 가족들 외 다수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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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주한 중국대사관(서울중앙우체국 앞) 

1. 6일 오전 청와대에 의하면,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
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 비핵화 방법론 및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제를 논의했고,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논의 가운데에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중국에 의해 강제송
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서는 많은 탈북민들이 계속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되고 있고, 또 북송 도
증 차라리 음독자살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북송된 탈북민들
은 북한에서 잔인한 고문 끝에 처형되거나 극히 열악한 교화소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 

3. 또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도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길면 2년 가까이나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어린 아이도 다수 포함되
어있고, 이처럼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이나 남한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
는 심정이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 이에 우리는 종전과 같이 내일 다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여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을 널리 알리고 구금된 탈북민들의 즉각 석방과 한국 정부
의 적극적인 대처를 재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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